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2022

전세계 44개국52,195명대상

글로벌근로자들의태도및근로성향에대한조사

(한국포함) 

PwC Korea Insight Research



Intro

PwC는 한국을 포함한 44개국 52,19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근로자태도및근로성향조사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결과에서앞으로 12개월내에 5명중의 1명꼴로이직을계획

하고있으며, 35%의근로자들이급여인상을요구할계획이라고밝혔

다.특히기술분야에서는 44%의근로자가임금인상을요구할가능성

이있어임금인상압력이가장높았던반면,공공분야는 25%로가장

낮게나타났다.

이직 고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높은 급여이며, 성취감 추구

(69%)와직장이본인의성격과잘맞는것(66%)등도직장선택에있어

서고려하는중요한요소로확인되었다.조사대상의 47%는근무장소

에대한자율적인선택도중요하다고답하였다.

동조사결과,경영진은직원들에게일방적인업무지시를하기보다는

공감과지원,그리고안전한근무환경과근무방식에대한선택의자율

성등을제공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또한,동조사는성별,

세대,기술등의측면에서심각한양극화가능성을보여주었다.따라서,

구조적으로문화적으로양극화가능성이높은분야에대한투자와교육

이요구된다.

한국은조사대상국가중에서자신의업무관련기술보유인력이자국

내에서부족하다고인식하는수준이가장낮았으며(16%),글로벌평균

대비급여인상이나승진,또는선호하는근무방식을회사에적극적으

로요구하는성향역시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

(*) PwC는 44개국가에서총52,195명을대상으로 2022년3월온라인으로근로자들의성향과태도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한국은총1,043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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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퇴직(The Great Resignation)과
임금인상의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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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퇴직은여전히진행중

대규모퇴직과임금인상의압박

Base: Gen Z workers=5,506 

Base: Millennial workers=23,962 

Base: Gen X workers=15,711 

Base: Baby Boomers=6,951

Source: PwC’s 2022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of 52,195 workers across 44 countries and territories

5명중1명이
이직할가능성이있다

Z세대

밀레니얼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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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Tech sector workers=6,243 

Base: Public sector workers=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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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12개월동안임금인상압력이거세질것이다.

대규모퇴직과임금인상의압박

Source: PwC’s 2022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of 52,195 workers across 44 countries and territories

설문에참여한응답자가운데3분의1은내년에임금인상을요구할계획이라고답했으며,

산업분야로는첨단기술분야가가장높은반면, 공공분야가가장낮았다. 

응답자중35%

첨단기술분야
근로자

공공분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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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결심하게만드는
다섯가지요인

6Source: PwC’s 2022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of 52,195 workers across 44 countries and territories

Base: Likely to resign (very likely and extremely likely)=9,884

Base: Unlikely to resign (not likely and slightly likely)=30,495

대규모퇴직과임금인상의압박

-14%
일에서성취감을느낀다.

-11% 
업무를통해자아실현을할수있다고느낀다.

-9%
공정한경제적보상을받고있다고느낀다.

-9%
팀과동료들로부터배려를받고있다고느낀다.

-7%
상급자가내의견에귀를기울인다고느낀다.

향후 12개월이내에이직을할것이라고답한근로자들은다음항목에대해서
낮은만족도를나타냈다.

응답자비율

이직할예정이다 이직하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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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을고려할때다음의요소들에대해얼마나
중요하게생각하고계십니까? (‘극도로중요함’, ‘매우
중요함’ 을 선택한응답자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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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금전적보상
이외에도업무만족도와
개인적인성취감역시
이직에있어중요한고려
대상이다.

대규모퇴직과임금인상의압박

7Source: PwC’s 2022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of 52,195 workers across 44 countries and territories

나는내업무와관련하여공정한
금전적보상을받는다. 

나는내직업에서성취감을추구한다.

내성격과직장이잘맞는다. 

나의조직은나의복지를신경쓴다.

내가맡은업무에서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일할수있다. 

주어진역할에서기대이상으로
잘할수있다. 

나는근무시간을선택할수있다. 

나는근무장소를선택할수있다. 

영향 의미 자신감/ 역량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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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들은남성
근로자들에비해서급여에
대한만족도가낮았으며, 
승진의기회를얻거나
상사들로부터존중받을
가능성등에대해서도
낮은응답률을보였다.

대규모퇴직과임금인상의압박

8Source: PwC’s 2022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of 52,195 workers across 44 countries and territories

Base: Women=21,990

Base: Men=29,623

응답자비율

여성 남성

-8%
상급자들이나의의견을경청함

-8% 
승진의기회를요청함

-7%
임금인상을요청함

-7%
공정한금전적보상을받고있음



근로자의기술보유여부에따른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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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수준의차이에
따라자국내기술인력보유
수준에대한인식역시
차이가크게나타난다. 

높은기술이요구되는산업
분야근로자들이교육에
대한필요성을더욱크게
느낀다. 

근로자의기술보유여부에따른격차

Source: PwC’s 2022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of 52,195 workers across 44 countries and territories 10

Workers with scarce 

skills in their country

Workers without scarce skills 

in their country

자국내에서해당분야기술보유자가많지않은근로자의경우, 조직에서더높은대우를받고있었다.

Base: Workers with scarce skills in their country 

(strongly agree and moderately agree)=15,029

Base: Workers without scarce skills in their country 

(strongly disagree and moderately disagree)=10,582

국내에는내가하는업무
기술을가진사람들이

부족하다

급여인상요구

승진요구

지인에게자신의
직장을추천

향후12개월동안회사에다음과같은요구를할것이라고답한비율

기술보유자수가적은국가의
기술근로자

평균국가의기술근로자

상사가그들의의견을
경청한다고느낌

업무에만족함

‘대체로동의함’또는 ‘동의하지않음’을선택한응답자의비율

여유있는생활을할
정도의급여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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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교육이요구되는
기술을보유한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이나승진, 
그리고근무방식에대하여
적극적으로의견개진을할
가능성이높다. 

전문적인기술을보유한근로자들은좀더대우받는다고느끼고있다.

Base: Job does require specialist training (strongly agree and 

moderately agree)=25,373

Base: Job doesn’t require specialist training (strongly disagree 

and moderately disagree)=6,137

Source: PwC’s 2022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of 52,195 workers across 44 countries and territories 11

49%
of respondents 
say their job re
quires speciali

st training

내직업은
전문적교육이
요구된다

급여인상요구

전문적교육이요구되는직무 전문적교육이요구되지않는직무

승진요구

지인에게자신의
직장을추천

근로자의기술보유여부에따른격차

상사가그들의의견을
경청한다고느낌

업무에만족함

향후12개월동안회사에다음과같은요구를할것이라고답한비율

여유있는생활을할
정도의급여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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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는다른근로자들에비해향후3년동안기술이자신의업무에미치는
영향에더욱우려하고있다.

Base: Gen Z=5,506

Base: Baby Boomers=6,951

향후3년동안기술이직업에미치는영향

내업무가기술로대체될수있는

가능성에대한우려

회사가업무에필요한관련기술및

디지털기술교육기회를 제공하지않음

전체

Z세대

베이비붐세대

근로자의기술보유여부에따른격차



직장내정치·사회적이슈



Source: PwC’s 2022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of 52,195 workers across 44 countries and territories 14

정치적대화의영향은그룹의특성에따라서다양한응답결과를보여준다. 

직장내정치· 사회적이슈

Base: Respondents who have “frequently” or “sometimes” discussed social and/or political issues at work: 

Overall=33,733

Ethnic minorities=8,749 Gen Z workers=3,798 

Millennial workers=1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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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근로자가직장동료와
정치· 사회적이슈에대해
대화를하였다

전체

소수민족

Z세대

밀레니얼세대

정치·사회적이슈에대해서종종대화를나눈다고답한응답자들을그룹으로분류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종종, 또는자주대화한다고답한응답자들의
의견비율임

정치· 사회적인주제에대해서
직장내에서대화를나눈적이
있다고답한비율

정치· 사회적인주제에대해서
적어도하나이상긍정적인
입장을선택한비율

정치· 사회적인주제에대해서
적어도하나이상부정적인
입장을선택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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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료들과정치·사회적이슈에대해서대화를나누는것이
업무환경에어떤영향을미쳤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Respondents who are “frequently” or “sometimes” involved in c

onversations with colleagues about social or political issues = 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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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elected at 

least one negat

ive statement

79% selected at 

least one positi

ve statement

정치· 사회적이슈에대한
대화는근무환경에
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직장내정치· 사회적이슈

Source: PwC’s 2022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of 52,195 workers across 44 countries and territories 15

더개방적이고포용적인근무환경을창출한다. 

내동료를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내의견을공유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질수있다. 

내견해를정리하는데도움이된다

내의견공유를주저하게한다

타인에대한입장을공감하는능력이상승한다

동료와함께일하는것을어렵게한다

직장내스트레스를가중시킨다

내견해를공유하였을때더고립감을느낀다

상기응답지중해당사항없음

업무생산성을감소시킨다

응답자의 79%는
적어도 1개의

긍정적인답변선택

응답자의 41%는
적어도 1개의

부정적인답변선택



투명성에대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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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절반이상이사회적이슈에대한고용주의투명성이매우중요하다고
말하고있으며, 안전및사회적이슈는최우선사항이다.

투명성에대한요구

Base: All respondents=52,195

근로자의보건및안전

기업활동의경제적영향
(예: 일자리, 세금, 임금)

조직내다양성과포괄성강조

기후변화를포함한
자연환경적영향

해당분야에대한투명성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비율 자신이속한조직이해당분야에대해투명하다고확신하는응답자비율

Q. 각각의영역에서회사의투명성이얼마나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매우강하게

중요하다’와‘매우중요하다’응답만표시) 

Q. 다음의각영역에서귀하의회사가

투명성이있음을얼마나확신하는가? 

(‘매우강하게확신’과‘매우확신’응답만표시) 



미래의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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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하이브리드근무형태를선호하고있으며, 
회사의방침역시하이브리드로변화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미래의근무형태

Base: Respondents who state that their job 

can be done remotely/from home (28,114)

Q. 향후12개월동안본인이선호하는
근무방식은?

Q. 향후12개월동안회사의근무방식은
어떻게변할것으로예상되는가?

회사는풀타임대면근무를할것으로예상

풀타임대면근무를선호

회사는풀타임대면근무를할것으로예상

풀타임원격근무를선호

회사는원격근무와대면근무를혼합할
것으로예상

원격근무와대면근무의혼합형태를선호

의근로자들은원격근무가
가능하다

의근로자들은원격근무가
불가능하다



한국의주요조사결과

한국근로자들의조사결과역시글로벌근로자들의태도및

근로성향과유사하게나타났다. 

다만, 풀타임대면근무에대한회사의방침과근로자의선호도의차이가

크게존재하여한국역시하이브리드근무방식에대한고려가필요하며, 

글로벌평균대비근로자들의근무조건에대한의견개진정도는높은

수준은아니나, 금전적보상에대한요구가높은경향이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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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에대한근로자의선호도와회사예상방침과는유사하게나타나는반면, 
풀타임대면근무에대해서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한국의주요조사결과

Q. 근무방식에대하여향후12개월후
회사방침이어떻게변경될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 향후12개월후본인은어떠한근무
방식을선호하십니까? 

Q12 Base: Those who state that their job can be done remotely/from home (28,114)

9%

18%

22%
24%

28%

12%

21%

26%

24%

17%

Full-time remote working Mostly remote working
with some in-person

working

An equal mix of in-
person and remote

working

Mostly in-person with
some remote working

Full-time in-person
working

Employer expectation Employee preference

대부분원격근무
(일부대면근무포함) 

풀타임대면근무

본인이선호하는근무방식

풀타임원격근무 원격근무및대면근무의
동등한혼합

대부분대면근무
(일부원격근무포함) 

예상되는회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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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고려시금전적보상과성취감을가장중요하게고려한다.

한국의주요조사결과

총 응답자 52,195

32%

35%

36%

38%

38%

39%

40%

40%

41%

42%

50%

54%

  I can choose where I work (e.g., in-person, hybrid, remotely, other
locations)

 I can choose when I work (days and/or hours)

 I have a clear plan to advance my career with my current employer

 I can choose how I do my work in a way that suits me

  I can be creative/innovative in my job

 I can exceed what is expected of me in my job role

My team cares about my well-being

The work I d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my team’s performance

My manager considers my viewpoint when making decisions

 I can truly be myself at work

I find my job fulfilling

I am fairly rewarded financially for my wor나는내업무와관련하여공정한금전적보상을받는다. 

나는내직업에서성취감을추구한다.

내성격과직장이잘맞는다. 

나의상사는의사결정을할때, 나의의견을고려한다. 

내가맡은업무는팀의성과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나의조직은나의복지를신경쓴다.

주어진역할에서기대이상으로잘할수있다. 

내가맡은업무에서창의적이고혁신적으로일할수있다. 

나는나에게맞는업무방식을선택할수있다. 

현재직장과커리어에대한뚜렷한계획이있다. 

나는근무시간을선택할수있다. 

나는근무장소를선택할수있다. 

Q. 귀하의근무환경변화를고려하였을시, 

다음의요소가얼마나중요한가?

영향

의미

자신감/ 역량

자율성



16%

10%

10%

11%

14%

16%

18%

20%

25%

28%

31%

None of the above

It has decreased my productivity at work

It has made me feel more isolated in my views

It has made it more difficult for me to work with people
who share different views

It has increased my stress at work

It has made me reluctant to share my views

It has created a more open and inclusive work
environment

It has made me more confident to share my views

It has helped me process my views

It has increased my empathy

It has allowed me to understand my colleagues better

Global Workforce Hopes & Fears Survey 2022

PwC

Q. 동료와정치·사회적대화를나누는것이근무환경에
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Base: Respondents who are “frequently” or “sometimes” involved in c

onversations with colleagues about social or political issues = 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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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과의
정치· 사회적대화는
긍정적영향이더크다.

한국의주요조사결과

Source: PwC’s 2022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of 52,195 workers across 44 countries and territories 23

더개방적이고포용적인근무환경을창출한다. 

내동료를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내의견을공유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질수있다. 

내견해를정리하는데도움이된다.

내의견공유를주저하게한다.

타인에대한입장을공감하는능력이상승한다.

동료와함께일하는것을어렵게한다.

직장내스트레스를가중시킨다.

내견해를공유하였을때더고립감을느낀다.

상기응답지중해당사항없음

업무생산성을감소시킨다.

긍정적인답변

부정적인답변



2%

2%

3%

4%

3%

3%

3%

7%

9%

10%

10%

12%

12%

15%

22%

23%

18%

21%

25%

26%

26%

25%

20%

19%

24%

27%

23%

27%

40%

43%

46%

38%

29%

32%

26%

4%

3%

4%

3%

4%

4%

2%

 Increase my working hours

Reduce my working hours

 Switch to a new employer

 Leave the workforce temporarily or permanently

 Recommend your employer as a place to work

 Ask for a promotion

  Ask for a raise급여인상요구

승진요구

근무방식제시

일시적또는영구적퇴사

이직

근무시간줄이기

근무시간늘리기

한국 vs. 글로벌평균
(Extremely/very likely)

18% vs.. 35%

15% vs. 30%

15% vs.38%

14% vs 17%

13% vs. 19%

11% vs. 16%

9% vs. 14%

가능성이아주크게높다 가능성이매우높다 가능성이높다 보통이다 그럴것같지않다 모르겠다

Global Workforce Hopes & Fears Survey 2022 

PwC
Source: PwC’s 2022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of 52,195 workers across 44 countries and territories 24

글로벌평균대비한국은근로자들의적극적인요구가낮은편이며, 
금전적보상에대한의견개진가능성이높다.

한국의주요조사결과

Q. 귀하는향후12개월이내에회사에
대하여다음의사항을요구할가능성이
얼마나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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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하는향후 12개월이내에회사에대하여다음의사항을
요구할가능성이얼마나됩니까? 

(‘매우크게가능성이높다’ 및 ‘매우가능성이높다’ 응답만표시)

Base: All respondents, Gen Z (5,506), Millennials (23,962), Gen X (15,711), 

Boomers (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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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부머세대대비
적극적으로요구할
가능성이높다.

Source: PwC’s 2022 Global Workforce Hopes and Fears Survey of 52,195 workers across 44 countries and territories 25

Z세대 밀레니얼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급여인상요구 24% 22% 16% 12%

선호근무방식제시 24% 18% 11% 11%

휴직또는퇴사 24% 19% 8% 5%

이직 24% 16% 10% 7%

승진요구 22% 18% 13% 10%

근무시간줄이기 16% 14% 5% 12%

근무시간늘리기 18% 10% 8% 7%

Colour coding is illustrative only - not necessarily statically significant

‘Silent generation’ not shown due to small base

한국의주요조사결과



Appendix:조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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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지역및국가구성

총 44개국 52,195명의응답자들이온라인을통해설문에참여

Middle East (1,565) King

dom of Saudi Arabia (522)  Ku

wait (261)
Qatar (261)
UAE (522)

Asia (15,906)
China (3,129), Hong Kong SAR (1,043), India 

(2,608), Indonesia (1,043), Japan (2,608),

Malaysia (2,086), Singapore (1,043), South
Korea (1,043), Taiwan (261), Thailand (1,043)

Oceania (2,086)
Australia (1,043)

New Zealand (1,043)

Africa (2,086)
Algeria (261)

Kenya (261)

Morocco (261)

Nigeria (261)

South Africa (1,043)

Europe (18,558)
Belgium (1,095), Czech Republic (1,041),

Denmark (522), France (2,138), Germany

(2,138), Hungary (521), Ireland (521), Italy

(2,086), Luxembourg (156), Netherlands

(1,043), Poland (1,041), Romania (521),

Spain (1,043), Sweden (1,041), Switzerland

(1,043), Turkey (521), UK (2,086)

North America (7,301)
United States (5,215)

Canada (2,086)

Latin America (4,694)
Brazil (2,086)

Chile (522)

Colombia (1,043)

Mexico (1,043)

표본크기는각국가의글로벌GDP 비율을반영하여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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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구성

성별

1,200
국가별평균조사표본의수

여성

42%

남성

57%

연령대1

베이비붐세대 Z세대

13% 11%

X세대

30% 밀레니얼세대

46%

1 Age groups: Z세대 (ages 18-25),밀레니얼세대 (ages 26-41), X세대 (ages 42-57), 베이비붐세대 (ages 58-76)

산업구분

의료산업

정부및공공분야

소매업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업

에너지및자원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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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구성 (continued)

조직규모

All respondents were employed (full-time, part time or on a contract/temporary 

basis) or temporarily out of work.The sample did not include the self-employed 

unless they are gig-economy workers, nor people outside of the labour market.

84%
정규직근로자

근무형태

전문직및 일반근무직

73%

미숙련기술노동자

12%
숙련된기술노동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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